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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중학생의 남·여학생과 영어 학업성취도에 따라 구분된 상·하위의 두 집단 간 학업

적 자기효능감과 시험불안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중학생 98명으로 이들 중 남학

생은 36명, 여학생은 62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시험불안 수준 측정을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성별과 성적으로 분류된 두 집단 간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시험불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성별로 나누어진 두 집단 간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시험불안의 차이

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적인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영어 학업성취도로 분류된 상·하위의 두 집단 간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시험불안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향후 연구는 본 연구에서 나

타난 연구 도구와 연구 대상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보다 폭넓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두 집단 간의 다른 

정의적 변수의 차이에 관해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 중심어 :∣학업적 자기효능감∣시험불안∣인지적 요인∣정서적 요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academic 

self-efficacy and test anxiety between two groups(depending on gender and English achievement 

levels)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are 98 students who are 36 male and 62 

female students. Two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measure the learners' academic 

self-efficacy and test anxiety level.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ver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cademic self-efficacy and test anxiety between 

two(male-female) groups. But there were no differences statistically in academic self-efficacy 

and test anxiety between two(high level-low level) groups. Further studies need to be conducted 

carefully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in terms of its instruments and subjects. Also 

the differences in other affective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need to be studi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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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비영어권 나라들이 영

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모든 수준의 교육과정

에 영어 수업을 도입하고 있다. EFL을 사용하는 한국

에서도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을 

영어 학습에 투자를 하고 있다. 영어 학습 부담과 더불

어 여러 차례 치르게 되는 시험은 교육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좋은 영어 성적은 상급

학교 진학 및 학습자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 학습자들은 시험

에 대해 심한 긴장과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낮은 시험 

점수는 학습자에게 내적·외적 심리적 패배감은 물론 낮

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시켜 준다. 이 

결과는 학교 상황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서 영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 또한 

반복적인 영어학습의 실패로 인해 학습자의 시험불안

이 높아지면, 학업과 관련된 상황에서 학습자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할 것이고 학업적 성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2].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시험불안의 감소를 위해서는 시험불안을 일

으키는 개인에게 있어서의 심리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

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불안의 감소와 

관련된 이론 중 하나가 자기효능감이다[3]. 자기효능감

은 개인이 행동을 선택하고 지속하는데 영향을 주는 중

요한 요인이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들은 어려운 

과제에 부딪혔을 때, 당면한 장애를 극복할 능력이 있

다는 믿음으로 그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4]. 자기

효능감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과제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적·환경적 차이

에 의해 다양해질 수 있다[5]. 예를 들면,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지각한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을 넘어서는 학습 

과제를 선택하여 불필요한 실패를 겪는다면 이로 인해 

자기효능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Shunk와 

Pajares(2002)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역동적이며 변

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6].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

수록 시험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낮아지고,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높여줌으로써 시험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

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7-9].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이론과 연구결과에 따라 시험불안을 감소시키고자 하

는 방안을 개발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고자 하

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중학생 영어 학습자 개

인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

각되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성별에 따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차이

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성별에 따라 시험불안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학업적 자기효

능감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시험불안의 차

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영어 학습활동에서 학습자들의 학업적 성공이나 실

패를 측정하는 주요한 변인들 중 하나는 학업성취도이

다. 모든 교육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자가 

만족스런 학업성취도에 도달하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연구자들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인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그 중에서도 최근 학습자들이 

자신에 대해 느끼고 있는 생각을 학업성취도의 기본적

인 구성요소로서 보고 있다[10]. Parjares와 Schunk(2001)

는 학습자 스스로 자신에 대해 만들어 내고, 발전을 시

키고, 옳다고 믿는 신념(beliefs)이 학교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중요한 힘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수행능력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바로 자기효

능감이다. 자기효능감은 학습자들이 과업을 성공적으

로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인지하고 활동하는 방법을 배

우고 지정된 수준에서 행동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5][11][12]. Shunk(2001)는 자기효능감이 학생들의 노

력, 지속력, 과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11]. 

Bandura(1977)는 성취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

능감을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3]. 과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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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난이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차원, 어려운 상황

에서 과제의 성취를 위한 자기효능감의 지속 강도와 관

련된 차원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어느 정도 범위의 상황

이나 대상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일반화 차

원으로 나누고 있는데, 차원은 개인의 과거 경험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수행에 대한 예측력이 중요한 상황

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학생들의 내적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학습자의 수행과 관련된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학업적 자

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업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모

종의 판단으로, 과제수준,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한다[13]. 

과제수준은 학습자가 학습상황에서 어떤 수준의 난

이도를 선호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7]. 자기효능감

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선

택하는 행동을 보인다. 자기조절 효능감은 학습자가 자

기 관찰, 자기 판단, 자기 반응과 같은 자기 조절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며[14], 자신감은 학습

자가 자신의 학습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이다([15].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위한 다

양한 측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

다[16][17]. 그리고 Multon 외(1991)는 1977년부터 1988

년까지 38건의 연구를 수행하여 자기효능감과 학업성

취도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18].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도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대부분의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성적 

또는 여성적인 영역으로 분류된 학업분야와 관련이 있

다. 많은 연구에서 수학과 과학과목은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에서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9-22]. 이와는 반대로 미술과 언어 분야에서는 

여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연구도 있다[23]. 또

한 작문 과목에서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여주고 있다[24][25]. 학업성취도를 향

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심리적 변인중 하나인 자기효능

감이 성적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이론들은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는 시험 상황과 관련된 시험불안에도 

그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하게 한다. 

시험불안은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

서의 유형이다. Spielberger와 Vagg(1995)는 불안은 편

안하지 않으며 불길한 예감이 들고 긴장을 느끼는 상

태, 또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하여 자신이 위협을 받

는다는 느낌 때문에 야기되는 불쾌한 감정적인 반응을 

의미한다고 보았다[26]. 시험불안은 시험 상황과 관련

한 일반적인 평가불안의 구체화된 형태로 시험 혹은 이

와 유사한 평가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

과 혹은 실패에 대한 걱정을 동반하는 현상학적이고, 

생리적이며, 행동적인 반응들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27]. Morris 외(1981)는 시험불안이 인지적 요인인 걱

정과 감정적 요인인 정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28]. 인지적 요인은 시험을 치를 때 시험 불안을 강하

게 느끼는 사람의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며, 감정적 

요인은 두려움, 불안감과 같이 시험을 치를 때 경험하

는 실제적인 신체적 반응을 가리킨다[27]. 

학습수행에서의 불안의 부정적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상당히 방대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27]. 물론 개인에 따라 시험에 대한 적절한 불안과 긴

장은 시험 준비를 더 많이 하게 함으로써 더 높은 학업

성취를 이룰 수 있게 할 수도 있겠지만 불안과 긴장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아질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

다[30]. Chapell 외(2005)는 시험불안이 높은 대학생들

과 시험불안이 낮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시험불안이 학업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임을 발

견하였다[29]. 시험불안과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사이에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존재하

고 있다[31]. Chapell 외(2005)는 미국 대학생들의 15%

에서 20% 정도가 시험불안을 겪고 있고, 나이가 더 많

은 학생이 어린 학생들보다 시험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시험불안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29][32]. 

Feingold(1994) 그리고 Pajares 외(2002)는 여학생들

이 남학생들보다 더 시험불안을 겪었으며 불안장애가 

있는 학습자들은 학습에 있어서 낮은 흥미도와 학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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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수준

문항
번호

문항내용

과제
수준

 1
*4. 
 *7. 

 10. 

 13.
 

*16. 

*19. 
 22.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가능하다면 어려운 과목은 피해가고 싶다.
나는 깊이 생각해야하는 문제보다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를 더 좋아한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풀지 못한 문제에 도전하
는 것이 즐겁다.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과목이 더 재
미있다.
만약 여러 과목 중 몇 과목만을 선택 할 수 있다면, 쉬운 과
목을 선택할 것이다.
학교 공부는 무조건 쉬울수록 좋다.
쉬운 문제보다는 조금 틀리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좋다.

자기
조
절

 2. 

 5. 

나는 수업시간에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쉽
게 연결시킬 수 있다.
나는 보통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
추어 공부한다.

 8. 
11. 
14. 
17. 
20. 
23. 
25. 

26.

27. 
28.

 

나는 수업시간 중에 중요한 내용을 잘 기록할 수 있다. 
내가 싫어하는 수업시간에도 주의집중을 잘 할 수 있다.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바꿀 수 있다.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 할 수 있다.
나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잘 안다.
나는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과제를 잘 마칠 수 있다.
나는 쉬운문제를 여러 개 푸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하나를 
푸는 것을 더 좋아한다.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
르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나는 쉬운 과목보다는 어려운 과목을 좋아한다.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자신
감

*3.
 

*6.
*9. 

*12. 

*15. 
*18.

 
*21. 
*24.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내게 너무 큰 스트
레스다.
시험을 치루기 전에는 시험을 망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수업시간 중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라고 시킬까봐 불안하다.
토론을 할 때 혹시 창피를 당할까봐 내 의견을 제대로 발표
하지 못한다.
수업시간에 발표를 할 때 실수를 할 것 같아 불안하다.
선생님이 모두에게 질문을 할 때, 답을 알아도 대답하지 못
한다.
시험이 다가오면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나는 시험 때만 되면 우울해진다.

*역코딩 문항

하
위
요
인

문항
번호

문항내용

행
동
적
요
인

1
12
13
19

시험을 치는 동안 긴장되어 마음을 안정시키기 어렵다.
시험을 치고 나면 잘 못 쳤다는 걱정과 후회를 하게 된다.
시험을 치고 난 후에도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안정이 안 된다.
시험이 끝난 후 시험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나 잘되
지 않는다.

정
서
적
요
인

2

8
9

10

11

시험기간이 끝날 때 까지 줄곧 마음이 느긋하지 못해 어쩔 줄 
모른다.
시험지를 받을 때 마음이 몹시 조마조마해진다.
평소에는 시험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시험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해두어도 시험기간이 되면 시험이 
걱정된다.
시험성적을 알려주기 직전에 두려움을 느낀다.

대해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주었고 과업 수행도 잘 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또한 높은 수준의 불안이 학습 기억, 

산만함 그리고 추론능력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하였다[33][34]. 

III. 연구 설계

3.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들은 총 98명이다. 연구대상 

중 남학생은 36명, 여학생은 62명이다. 그리고 영어 학

업성취도로 분류된 상위 집단은 26명이고 하위 집단은 

28명이다.

3.2 변수 측정
본 연구에 사용한 자기효능감 설문지는 김아영과 차

정은(1996)이 개발한 것을 김아영(1997)이 수정하고 한

혜진(2002)이 번안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35-37]. 자기효능감 설문지는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 가지 하위요인은 과제수준 10문

항, 자기조절 효능감 10문항, 그리고 자신감 8문항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학업적 자기효능감 설문

이 설문지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일관성 분

석방법(Cronbach α)으로 측정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870로 이 설문지의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불안은 Spielberger, Gonzaler, Taylor, Anto, 

Algaze, Ross와 Westberry(1980)가 만든 시험불안검사

(Test Anxiety Inventory:TAI)를 바탕으로 중학생들에

게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세 가지 하

위 요인인 인지적 요인 8문항, 정서적 요인 8문항, 행동

적 요인 4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

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설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시험 불안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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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18

시험을 칠 때에 나 자신이 생각해도 겁을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시험기간이 임박해지면 어느 것부터 공부해야 할지 마음이 초
조해진다.
시험 치는 동안 가슴이 매우 두근거리는 것을 느낀다.

인
지
적
요
인

3
4
5

6

7

14
17
20

시험을 치면서 시험 성적이 걱정되어 문제가 잘 안 풀린다.
시험지를 받아 쥐면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굳어진다.
시험을 치는 동안에도 상급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시험기간에 정신을 집중하려 애를 쓸수록 마음이 자꾸 산만해
진다.
혹시 틀리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자신 있게 답을 쓰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가 있다.
시험을 칠 때에 지레 실패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시험을 치면서도 성적이 나빠지면 어쩌나하고 걱정한다.
시험을 치고 있는 동안 너무 긴장해서 아는 것도 못쓸 때가 있
다. 

이 설문지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계

수를 구한 결과, 신뢰도 계수는 .935로 이 설문지의 신

뢰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가한 중학생들의 영어 학업성취도를 측

정하기 위해 중간·기말 성적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두 

집단(상위, 하위)으로 분류하였다. 학업성취도 측정은 

영어 중간, 기말고사로 각각 어휘 5문항, 문법 10문항 

그리고 독해 10문항으로 총 25문항이었다. 각 시험은 4

지 선다형으로 100점 만점이었다. 95점 이상은 상위 집

단(26명)으로, 80점 이하는 하위 집단(28명)으로 구분하

였다. 전체 학생의 평균 점수는 87점으로 상, 하위 집단

의 기준을 95점 이상과 80점 이하로 설정하였다. 

3.3 자료 분석
학생들의 성별(남학생·여학생)과 학업성취도(상위·

하위)간 자기효능감과 시험불안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

차의 기술적 통계치를 구하고,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해 SPSS 21.0을 이용하여 t검증(t-test)을 실시하

였다.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는 유의 수준 α=.05로 설정

하였다. 

Ⅳ. 결 과

4.1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표 3]은 성별 간 자기효능감 평균과 표준편차와 두 

집단 간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3]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신감 요인에서 

남학생(3.82)과 여학생(3.33) 두 집단 모두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학생들은 하위요인 중 과제수준 

요인(2.96), 자신감 요인(3.82)에서 여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들은 자기조절 효능감 요인(3.20)에서 

남학생들(3.08)보다 높게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

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를 

선호하며 자신의 학습능력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두 집단의 자기효능감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3.25이고 여학생은 2.97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기효능감이 더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효능감
남자(n=36) 여자(n=62)

t df p
M SD M SD

과제수준 2.96 .65 2.44 .65 3.7
77 96 .000*

자기조절 
효능감 3.08 .58 3.20 .47 -1.0

86 96 .280

자신감 3.82 .79 3.33 .66 3.2
65 96 .002*

자기효능감 3.25 .46 2.97 .43 3.0
52 96 .003*

  * P>.05

표 3.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 기술통계와 t검증

유의수준 .05에서 자기효능감이 성별로 나누어진 두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3]에서 보면, 자기효능감 전체 평균과 자기

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과제수준, 자신감 요인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자기조절 효능감 요인에서는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성별에 따른 시험불안의 차이
[표 4]는 성별 간 시험불안 평균과 표준편차와 두 집

단 간 시험불안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4]를 보면 

시험불안의 세 가지 하위요인 중에서 남학생의 정서적 

요인(2.61)과 여학생 정서적 요인(3.17)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왔다. 그리고 두 집단 중 여학생 집단은 세 가지 

하위요인 모두(인지적·정서적·행동적 요인)에서 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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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집단보다 높게 나왔다. 두 집단의 시험불안 전체 평

균을 살펴보면, 남학생 2.48이고 여학생 2.94로 여학생

이 남학생보다 시험불안이 높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보다 시험

불안이 더 높다는 Ginter 외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32].

시험불안
남자(n=36) 여자(n=62)

t df p
M SD M SD

인지적 요인 2.4
0 .77 2.7

0 .69 -1.9
91 96 .049*

정서적 요인 2.6
1 .83 3.1

7 .74 -3.4
54 96 .001*

행동적 요인 2.4
0 .79 2.9

5 .82 -3.2
31 96 .002*

  시험불안 2.4
8 .75 2.9

4 .68 -3.0
69 96 .003*

  * P>.05

표 4. 성별에 따른 시험불안의 기술통계와 t검증

유의수준 .05에서 시험불안이 두 집단 간 차이가 있

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t검증 결과는 시험불안 

전체평균과 세 가지 하위요인 모두에서 성별 간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 학업성취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표 5]는 학업성취도에 따른 두 집단 간 자기효능감 

평균과 표준편차와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

다. [표 5]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 중 자신

감 요인에서 상위집단(3.53), 하위집단(3.61) 모두 가장 

높게 나왔다. 그리고 상위집단은 자기효능감 전체 평균

(3.21)과 세 하위요인 중 과제수준(2.95), 자기조절 효능

감 요인(3.23)에서 하위집단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다. 

또한 하위집단은 자신감 요인 평균(2.59)이 상위집단보

다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의 자기효능감 평균을 살펴

보면, 상위집단 3.21이고 하위집단 3.03으로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사실을 시사해준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 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Multon 외, 

1991)와 일치한다[18].

자기효능감
상위(n=26) 하위(n=28)

t df p
M SD M SD

과제수준 2.95 .71 2.59 .56 2.075 52 .043*
자기조절 
효능감 3.23 .58 3.01 .42 1.584 52 .119

자신감 3.53 .77 3.61 .65 -.402 52 .689
자기효능감 3.21 .50 3.03 .36 1.555 52 .126
  * P>.05

표 5. 학업성취도에 따른 자기효능감 기술통계와 t검증 

유의수준 .05에서 자기효능감이 성적으로 분류된 상

위집단과 하위집단의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 실시한 t검증 결과는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과제수준 요인에서 상위집단의 평균(2.95)과 하위 

집단의 평균(2.59)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다. 그러나 자기효능감 전체평균과 세 하위요인 중 자

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요인에서는 두 집단 간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이 보다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하는 행

동을 보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4.4 학업성취도에 따른 시험불안의 차이
[표 6]은 학업성취도에 따른 두 집단 간 시험불안 평

균 및 표준편차와 두 집단 간 시험불안의 차이를 나타

내고 있다. [표 6]을 살펴보면 시험불안 중 정서적 요인

에서 상위집단(2.84), 하위집단(3.02) 모두 가장 높게 나

왔다. 그리고 하위집단은 불안요인 전체평균과 하위요

인 모두 (인지적 요인, 정서적 요인, 행동적 요인)에서 

상위집단보다 높게 나왔다. 두 집단의 시험불안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상위집단 2.61이고 하위집단 2.88로 

하위집단이 상위집단보다 시험불안이 높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시험불안
상위(n=26) 하위(n=28)

t df p
M SD M SD

인지적 요인 2.40 .82 2.73 .61 -1.680 52 .099

정서적 요인 2.84 1.00 3.02 .60 -.811 4 0 .
275 .422

행동적 요인 2.58 .92 2.87 .61 -1.339 52 .186
 시험불안 2.61 .85 2.88 .54 -1.360 52 .180
 * P>.05

표 6. 학업성취도에 따른 시험불안의 기술통계와 t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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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수준 .05에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두 집단 간 

시험불안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t검

증 결과, 시험불안 전체 평균과 세 하위요인 중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인 모두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성별 간 자기효능감과 시

험불안의 차이 그리고 영어 학업성취도에 따른 자기효

능감과 시험불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문제 1은 성별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았는데 두 집단 간 자기효능감 전체 평균은 

남학생 집단은 3.25, 여학생 집단은 2.97로 남학생이 여

학생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그리고 남학생은 자기

효능감의 세 가지 하위요인 중 과제수준과 자신감에서 

여학생들보다 높게 나왔으며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자기조절 

효능감 수준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은 더 높았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 결과를 보

면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자신의 능력에 더 많은 확신

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위협적인 상황을 피

하지 않고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분석할 수 있다. 반대로 여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뛰

어넘는 위협적인 상황을 무서워하고, 피하려 하고, 자신

이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을 선택해서 자기 관찰, 자기 판

단, 자기 반응과 같은 자기 조절적 기제를 통해 과제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Bandura(1977)가 제시한 타인 관찰의 대리

경험 방법을 이용해서 그 타인 학습자 모델이 과제를 

쉽게 수행하는 것 보다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

여주고, 제안이나, 권고, 격려 등의 언어적 설득을 통해 

모델의 행동을 따라하도록 한다면 여학생들의 자기효

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3].  

연구문제 2에서는 성별에 따른 두 집단 간에 시험불

안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았다. 두 집단의 시험불

안 평균을 살펴보면, 남학생 2.48이고 여학생은 2.94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시험불안이 더 높았으며, 유의수

준 .05에서 성별 간 시험불안과 시험불안의 세 가지 하

위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임신일과 박병기(2013)가 초등학생에서 대학생

을 대상으로 20개의 남학생 집단과 23개의 여학생 집

단, 총 43개의 집단의 시험불안과 성별과의 관련성을 

다룬 국내·외의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와 일치한다[38]. 

또한 성종호 외(1999)의 고등학교 여학생의 걱정요인 

및 정서요인 상에서 시험불안의 정도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38].

사회적 기대에 따르면, 남학생은 유능함이 남성다운 

특징이며, 여성은 불안감을 표출하는 것이 여성적 특징

이라고 한다[32-34]. 성종호 외(1999)는 남학생의 경우 

시험불안에 방어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시험불안 설

문지에 불안감을 덜 표출하지만, 여학생들은 불안을 표

출하는데 사회적 제약이 적기 때문에 시험불안이 높다

고 주장하였다[39]. 임신일과 박병기(2013)의 메타분석

을 이용하여 시험불안 감소 프로그램의 구성별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여성의 시험불안이 다소 높았지만 프

로그램의 효과가 떨어진 것으로 미뤄보면, 여학생의 시

험불안 요인이 남성보다는 복잡하다는 것이다[38]. 그

러므로 여성의 시험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근심 요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연구문제 3에서는 영어 성적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과제

수준’에서만 영어 학업성취도로 분류한 상·하위 두 집

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두 

집단의 자기효능감 평균을 살펴보면, 상위집단 3.21이

고 하위집단 3.03으로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자기효

능감이 높게 나왔다. 그리고 상위집단은 세 가지 하위

요인 중 과제수준, 자기조절 효능감에서 하위집단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다. 또한 하위집단은 ‘자신감’ 요인이 

상위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상위학습자

들은 하위학습자들도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가치와 능력

에 대한 개인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효과적

인 학습전략을 잘 활용해서, 끈기 있게 과제를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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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 사이에 높은 관련성이 있으

며, 학습자들의 자기효능감과 시험에서의 성공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제안한 Multon 외(1991)의 결

과와도 일치한다[18]. 또한 Kitano(2001)는 일본 대학생 

외국어 학습자들이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불안이 더 크

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다른 학습자들 보다 자신들의 

능력이 더 낮다고 인식할 때, 불안의 수준이 높아져서 

학업성취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발견했다[40]. 

남지연(2006)은 성공경험은 자기효능감에 가장 영향

력 있는 근원이며 과거의 성공과 실패경험에 대한 원인

을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 자기효능감 형성

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41]. 하지만 하위학습자들

이 자신감이 있더라도 반복적으로 영어 시험에서 실패

를 하게 된다면, 자신이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게 되면서 외국어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위집단의 하위요인 중 자신감은 상위집

단보다 높았지만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수준요인에서 

낮았다는 결과는, 하위집단의 학습자들이 영어 학습 성

취목표를 설정할 때, 자신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

의 행동을 잘 관찰한 후 자신의 과제와 능력에 맞는 목

표를 설정하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도움을 주

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요인으로서 타인의 언어적 제안이나 권고, 언어적 설득

을 제안하였다[3]. 하위집단의 영어 학업성취도에 있어

서 실패경험이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

도록 긍정적이고 따뜻한 언어적 설득을 기반으로 하는 

가벼운 심리 상담을 통하여 주어진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자기효능

감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4는 성적에 따라 시험불안에 차이가 있는지

를 알아보았다. 하위요인을 포함한 시험불안은 영어 학

업성취도에 따라 분류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두 집단의 시험불안 평균

을 보면 상위집단이 2.61이고 하위집단이 2.88로 나타났

다. 하위집단이 상위집단보다 시험불안이 높았으며, 시

험불안 중 ‘정서적 요인’이 상위와 하위 두 집단에서 가

장 높게 나왔다. 그리고 하위집단은 불안요인들인 인지

적 요인, 정서적 요인, 행동적 요인에서 상위집단보다 

높게 나왔다. 시험불안은 평가에 대한 불안이나 학습평

가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된다[42]. 또한 높은 수준의 시

험불안은 시험 상황에서 학습자가 기억을 하거나 추론

하는 행위를 방해하며 집중도를 떨어뜨린다[43]. 시험 

상황을 겪기 이전에 하위학습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부

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도록 교

사는 지속적인 격려를 해주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하위학습자들에게 영어에 관련된 다양한 학습기

술 및 시험을 보는 시간적 제약이나 해결 시간, 그리고 

각기 다른 시험유형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시험 전략

을 가르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시험불안과 관련한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이 시험불안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밝힌 여러 연구가 존재하고 있다[9][44][45]. 그리고 지

각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낮은 불안감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46]. 그러므로 교사는 성별과 영어 학

업성취도에 기반을 둔 실현가능한 기대와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와주고, 학습자들의 정의적인 상

태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다양한 학습전략을 제공

해 준다면, 학습자들이 영어 성취도평가에서의 성공적

인 경험으로 강화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바탕

으로 영어 학습을 꾸준히 지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

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소수의 중학생들로 한정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중학생들로 일반화시키

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둘째, 이 연구에서 자료수집이 설문지만을 통해 이루

어졌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시험불안이나 자기효능감에 

대한 더 폭넓고 깊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찰이라든가 

면대면 조사 및 일지를 사용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학습자의 영어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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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상자들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영어점수를 활

용하였는데, 이는 영어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데 적합

한 타당도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의 정의적 특성의 차이점을 인

식하고 개개인에 맞는 수준별 과제를 제공하여 자기효

능감을 높이고 시험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

과 환경에 관한 후속 연구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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